
제5차� 일본군� ‘위안부’문제� 해결을� 위한� 아시아연대회의� 공동결의문

1998년� 4월� 15일부터� 17일까지� 한국� 서울에서� 열린� 제5차� 아시아연대회의에�
참석한� 필리핀, 인도네시아, 대만, 한국, 일본� 5개국의� 운동관련� 단체� 참석자들은�
“이제, 일본정부의� 배상으로� 해결을!”이라는� 주제로� 일본정부의� 공식사죄와� 배상을�
실현시키기� 위한� 다음과� 같은� 결론을� 얻었다. 

일본군� ‘위안부’문제는� 명백한� 여성인권� 침해의� 문제이며� 국가에� 의한� 전쟁범죄임을�
새삼� 확인했다. 이것은� 금전적� 조치만으로는� 해결될� 수� 있는� 문제가� 아니라는� 것이다. 
오늘날� 여전히� 전쟁상황중에서� 여성에게� 가해지고� 있는� 국가폭력의� 극단적인�
형태였으며, 세계� 그� 유래를� 찾아볼� 수� 없는� 조직적인� 성노예였다는� 점에서, 이�
문제의� 해결은� 세계� 여성인권을� 회복하는� 가장� 중요한� 계기라는� 사실을� 아시아� 여성�
우리는� 다시� 한번� 확인했다. 

지난� 수년간� 아시아의� ‘위안부’피해자의� 대부분과� 여성, 시민단체들은� 일본이� 법적�
책임을� 회피하기� 위해� 설립한� ‘여성을� 위한� 아시아평화국민기금’을� 반대하여� 왔다. 
이제� 우리는� 대만정부가� 1997년� 12월에, 그리고� 한국정부가� 1998년� 4월에�
피해자에게� 지원금을� 선� 지급하기로� 한� 결정을� 크게� 환영한다.

이번� 연대회의에서� 참가자들은� 다음과� 같은� 운동의� 성과를� 서로� 확인했다. 

1. 피해자들에� 대한� 조사와� 자료의� 발굴을� 통해� 50여� 년간� 묻혀있던� 군� 위안부�
제도가� 역사적� 사실임을� 밝혀냈다. 

2. 오랫동안� 고난과� 치욕의� 세월을� 보냈던� 피해자들을� 물질적, 정신적으로� 지원하고�
피해자들의� 자신감과� 자존심을� 회복시켰다. 

3. 한국과� 대만에서는� 정부를� 움직여� 피해자� 지원금을� 확보하고, 한국은� 전범의�
입국금지� 조치를� 끌어내는� 등� 중요한� 조치를� 취하도록� 했다. 

4. 유엔� 인권위원회� 등에서의� 국제활동을� 통해� 일본군� ‘위안부’문제가� 여성에� 대한�
전쟁범죄라는� 관점을� 범세계적으로� 공유하도록� 하는데� 기여했다. 

5. 보다� 구체적으로� 피해자와� 아시아� 각국의� 시민단체들은� 서로� 연대하여�
일본정부의� 국민기금� 지급에� 대한� 반대운동을� 전개해왔다. 

그러나� 참가자들은� 이러한� 그동안의� 운동성과에도� 불구하고� 아직� 전쟁관의� 변화, 
식민지� 청산문제, 성차별� 문제, 민족차별� 문제� 등� 해결되지� 못한� 여러� 문제들이�
남아있다는� 점에도� 인식을� 공유하였다. 

이제� 아시아의� 시민단체들은� 이러한� 공동의� 운동성과와� 과제를� 확인하고, 앞으로도�



긴밀하게� 연대하며� 다음의� 공동과제를� 수행해� 나갈� 것을� 결의했다. 

1. 일본정부는� 유엔인권위원회가� 결의한� 권고� 사항을� 이행하도록� 촉구한다. 
2. 진상규명과� 책임자� 처벌에� 더욱� 박차를� 가하며� 구체적으로� 다음� 운동을�

전개한다. 
   1) 위안부� 문제와� 관련된� 범죄자� 명단을� 발굴한다.
   2) 아시아의� 피해국을� 포함한� 세계� 각국이� 일본� 전범의� 출입국� 금지법안을�

만들도록� 촉구한다.
   3) ‘국제형사재판소’ 설립을� 촉구한다.   
   4) 2000년에� 개최가� 제안되었던� ‘위안부’에� 대한� 여성전범법정에� 협력한다. 
   5) 진상규명과� 책임자� 처벌을� 위한� 네트웍을� 형성할� 것이다. 
3. 일본정부가� 법적책임을� 인정하고� 공식사죄와� 국가에� 의한� 개인배상을� 실행할�

것을� 요구하고� 일본정부가� 국가배상을� 회피하기� 위해서� 만든� ‘국민기금’의� 해산을�
요구한다. 

4. 일본에서� 진행되고� 있는� 진상규명과� 국가배상실현을� 위한� 특별법� 제정을�
촉구한다.

이와� 같은� 결의� 하에� 피해자와� 우리� 운동� 단체들은� 아시아� 연대를� 더욱� 강화해서�
21세기를� 맞이함에� 있어� 새로운� 결의로� 인권과� 정의의� 실현을� 위해� 한� 단계� 높은�
운동을� 전개해� 나갈� 것을� 굳게� 다짐하는� 바이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1998년� 4월� 17일�

제� 5차� 아시아연대회의� 참가자� 일동


